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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대학졸업자들의 실업은 최근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이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는 매

우 필요하다. 여성창업자과 이공계창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성별과 전공의 차이에 따른 창업관련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한 실

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 성별과 전공

(이공계, 비이공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국내외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요인들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성별과 전공(이공계, 비이공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결측치를 제외한 339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선행 실증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

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정신이 남녀 모두에 있어 창업의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그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

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전공(이공계, 비이공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기

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이공계 전공 대학생보다 이공계 전공 대학생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과 이공

계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을 진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성별, 전공, 조절효과

Ⅰ. 서론

비록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청년실업은 아주 심

각한 수준이다. 높은 청년실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장기적인 국가성장역량 훼손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창업

은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장 및 산

업지형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파괴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다. 뿐만 아니라 창업은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주

역인 혁신인재의 양성역할도 담당하고 있다(이주헌, 2008). 
따라서, 청년층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를 진

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배병윤·이주헌, 2018). 전통적으

로 경영관리 창업분야에서는 경영자, 종업원 혹은 일반인들과 

차별화되는 창업자의 개인특성(Traits)을 찾는 연구 위주로 진

행되어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효

능감, 내적통제소재, 진취성, 혁신성 등이 창업자의 차별적 개

인특성임이 밝혀졌다.  

최근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실증연구들 중 하나

가 기업가지향성 (Entrepreneurial Orientation)과 연관된 연구이

다.  Miller(1983)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3개의 구성개

념을 기반으로 조직의 기업가적 성향을 특징짓는 기업가지향

성이란 다차원 구성변수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

에 따르면 기업가지향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

과, 성장률 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성공에 의존하여 최근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에

서 조직수준의 기업가지향성을 역으로 개인수준의 연구에 적

용시켜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측정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을 기

업가지향성의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지향성 기반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 등에 긍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배병윤·이주헌, 
2015).  
오늘날 국내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여성창업자들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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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국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창업은 비교적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고 자금조달 및 고용 등의 창업환경도 여성

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자율성, 위험감수성, 기업가정신 등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가 있는 반면 성취욕구, 독립성, 목표지향성, 리더십 

등에 있어서 남성과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도 있다(Sexton 
& Bowman-Upton, 1990; Chaganti, 1986). 국내에서도 여성창업

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으나 성별의 차이에 따른 

창업관련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한 편이다. 
기술창업은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확산

을 촉진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용호 외, 2015). 국내

에서도 이공계 출신의 성공한 창업자들이 많다. 또, 창업선도

대학, LINC사업 등 많은 지원프로그램의 수강생들 중 다수가 

이공계 학생들이다(김선우 외, 2015). 하지만, 전공의 차이에 

따른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 및 전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이들 관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

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실증연구에 사용

될 변수인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창업연구의 성별차이 및 전

공차이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측정, 설문지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후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결론 및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이 태동되기 전부터 경제

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했

다. 기업가정신은 연구분야, 분석수준 및 접근방법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되었다. Cantillon(1755)은 창업자를 이윤추구를 위

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으로 보았고 Knight(1921)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위험을 근거로 위

험감수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창업자를 파악하였다.  
Schumpeter(1934)는 기존 시장 및 사회구조를 창조적으로 파

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또, Schumpeter(1934)는 혁신을 가져오

는 5가지 원천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선된 생산방식, 
새로운 자원 및 공급자, 신시장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있다고 

했다. Vesper(1982)와 Gartner(1990)는 창업자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최근 Bruyat & Julien(2001)은 새

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Kirzner(1973)는 

창업자의 독특성을 다른 사람과 차별적으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영민함 (Alertness)에서 발견했고 Hayek(1945)는 시장

과 가격시스템 하에서 특정 시간, 특정 분야에서 창업자가 가

진 국소적 지식 (Localized Knowledge)에 주목하였다. 
Mises(1949)는 창업자를 불확실성 하에서 이익과 성공을 지향

하고 진취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동가로 묘사하였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

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Miller(1983)가 제시한 혁신

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구성개념에 기초한 기업가지향성과 

연관된 실증연구이다. 혁신성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다

른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의미

하고 진취성은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자에 앞서 선제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감수성은 높은 불확실성 속

에서도 자본 및 자원을 투입하는 과감성을 일컫는다. Covin 
& Slevin(1989)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구성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Lumpkin & Dess(1996)는 

3개의 구성개념 이외에 자율성 (Autonomy)와 경쟁성

(Competitiveness)을 추가하여 기업가지향성을 구성하였다. 높

은 기업가지향성을 가진 창업자는 환경의 기회를 잘 식별하

고 조직의 강점을 위주로 적절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고 높은 기업성장에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Davis, et al., 
2010).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에서 조직차원의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 신제품성과, 사회적 성과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지

향성의 3개의 구성개념은 서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실증연구에서 하나의 변수로 묶이는 경우가 많고 다양

한 성과에 대한 영향도 비슷하다고 한다(Covin & Slevin, 
1989).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기업가지향성을 2개 혹은 4개 

등 다양한 구성개념으로 파악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또, 
기업가지향성의 다른 구성개념들이 기업성과에 다르게 영향

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Stetz, et al., 2000).   
최근 조직수준의 기업가지향성 연구의 높은 인지도에 힘입

어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지향성을 

역으로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Miller의 정의에 기초한 Covin & Slevin의 문항

을 참고하여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2.2.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창업을 선택하려는 희망이나 욕구 등과 같은 창

업방향의 심리적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Tran & Von 
Korflesch, 2016). 또, 미래의 특정 시점에 창업을 할 생각에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우는 자기확신적 심리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Thompson, 2009). 즉,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창업을 하려는 의도로 창업행동 쪽으로 나가려는 마

음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Bird, 1988).  
창업은 창업자와 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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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창업은 높은 위험이 수반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창업의도가 있어야 한다. 창업성공을 위해서

는 차근히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계획, 준비과

정이 필요하다(Ajzen, 1991). 창업의도는 이러한 계획, 준비과

정의 시발점이 되는  최초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우연

히 일어나는 일상적 행동과 달리 일반적으로 창업은 강한 의

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창업의도는 창업처럼 행동이 쉽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이다(Krueger, et al., 2000).  
Kim & Hunter(1993)가 수행한 기존 문헌분석에 따르면 의도

는 행동을 약 50%이상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는 의

도를 약 30%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비록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지만 창업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창업행동과 연관성이 매우 깊기 때문에 선행변수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의 구성개념인 위

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은 창업자의 대표적 개인특성 변수

로 창업행동과 연관성이 매우 깊은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따

라서, 창업행동의 선행변수인 창업의도에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필요한 위험은 과감

히 감수하는 높은 기업가정신을 가진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에서 위험감수

성, 진취성,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Smith & Miner, 1983; 윤남수, 2012; 박남규 외, 
2015).  

가설1.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3. 창업연구에서 성별의 차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창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여

성이 사업주인 여성사업체수는 2013년 기준 133만 6천개로 

전체 사업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여성 신설법인

의 수가 22,229개로 2010년 13,098개에 비해 약 70% 가량 증

가하는 것을 볼 때 여성창업자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성창업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국내 창업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김영중 

외, 2014).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력은 없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발견한 연구도 있다

(Moore, 1990; Rosa & Dawson, 2006).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여성창업자들은 남성창업자들에 비해 보건의료, 숙박 및 음식

점, 개인 및 교육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진입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abbir & Gregorio, 1996; 나중덕 

외, 2002). 또, 국내외 여성사업체의 대부분은 설립연혁이 짧

은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선, 
2002; Coleman, 2000). Masters & Meier(1988)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남성창업자와 여성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의 차이는 없다

고 한다. 하지만, 영국과 파키스탄 여성창업자의 경우 창업실

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무위험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habbir & DiGregorio, 1996; 
Fielden & Dawe, 2004). 또, 여성창업자들은 남성창업자들에 

비해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자금보다는 개인저축자금이

나 친구 및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Deng et al., 1995; Haynes & Hanes, 1999). 한국과 미국에

서 모두 여성창업자는 남성창업자에 비해 성장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전방지, 2002). Crant(1996)은 

여성이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renius & Minniti(2005)는 여성의 창업률이 남성

에 비해 낮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여성의 창업의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김영중 외(2014)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성별의 조절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권영국·윤혜현(2013)은 창업동기와 

창업의도 간의 성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낮은 위험

감수성, 자신감, 독립성 등을 보이고 이는 낮은 창업의도를 

보이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Douglas & Shepherd, 2002). 하지

만, 이러한 여성의 개인특성은 사회적 문화와 관습 그리고 교

육기회의 부재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

든 여성의 창업의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a. 성별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b.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

을 것이다.

2.4. 창업연구에서 전공의 차이

 

전공은 학생들의 태도, 행동 및 문화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식 및 기술, 진로 등을 결정한다(North, 1990). 따라서, 대학 

전공에 따라 창업의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Shinnar et 
al.(2009)에 따르면 경영학전공이 비경영학전공에 비해 창업커

리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evenburg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대학 경영학 전공의 학생들이 비

경영학 전공의 학생들과 창업의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및 취업문제에 대한 고

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고 한다(김성경, 2003; 이용길·강경희, 2011). 조황희 외(2002)
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과를 선택한 동기로 

진로나 취업전망을 선택한 비율이 타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공계 학생의 경우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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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원 등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타 전공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하지만,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공대대학생의 창업의도가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Wu & Wu, 2008). 국내에서도 많은 벤처창업자의 학부

전공이 이공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높은 이

공계 대학생의 경우 창업의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3a  전공(이공계·비이공계)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b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전공(이공계·비이공계)
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5.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미래와 현재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기업가정신 함양 등과 같이 자세와 태

도 등을 다루고 있다(Cho & Lee, 2018). 높은 벤처창업율과 

많은 스타기업을 배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창업성공의 원인

들 중 하나로 요즈마 펀드, 후츠파 정신 등과 아울러 창업교

육을 들고 있다(이민화·차두원, 2013). Vesper & Gartner(1997)
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창업자의 성공확률이 높다고 하였

다. Lussier(1995)는 실증연구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

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소

임을 보고하였다. 한정자·이명화(1998)에 의하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1945년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최초로 창업 강좌

가 개설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창업교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Vesper & Gartner, 
1997). 창업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창업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과 교육프로그램이 존

재한다. 예를 들면, 기업가정신, 중소기업경영, 고성장 벤처경

영, 프랜차이즈 창업 및 관리, 사내벤처, 가족기업 경영, 벤처

재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창업교육으로 제공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예술처럼 창업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주장한다. McGrath(1999)는 창업실패 요인들을 창업교육

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동일한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팀워크 등이 필요하

다(Lee et al., 2005). Timmons(1994)는 창업교육에서 이러한 지

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역량을 키울 수 있

을 것이다(Gist & Mitchell, 1992). 또,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실

패와 위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을 수 있고 창업이 하

나의 경력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Donckels, 1991; Guerrero et al., 2008). 창업교육에서 성공 창

업자를 만날 기회를 갖거나 창업사례를 통해 자신의 롤 모델

(Role Model)을 찾을 수 있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Wilson et al., 2007). 
Peterman & Kennedy(2003)는 창업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에 

대한 욕구와 성향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창업의

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내었다.  
Kolvereid & Moen(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전공의 노

르웨이 경영대학원 학생의 창업의도가 경영대학의 다른 전공

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전공 대학생들

은 타 전공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경영학 전공 대학생보다 

높은 창업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oel, 2002). 
이공계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의 참여가 창

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uttim et al., 
2014).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 

및 전공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

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2a. 성별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b.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

을 것이다.

가설3a  전공(이공계·비이공계)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b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전공(이공계·비이공계)
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6호 (통권60호) 67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강원대, 강릉원주대, 연세대(원주) 3개 강원지역대

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5월~6월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불성실 응답 및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9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Ver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분석

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 전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3.3 변수의 설정

기업가정신의 설문문항은 Miller(1983), Covin & Slevin(1989), 
이지우(2000), 윤남수(2012)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나는 주

변 일에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이다.”, “고생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지금보다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

다.”,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기회를 감

지하는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유행에 호기심이 강한 편이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무엇이든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 

한다.”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창업의지의 설문문항은 김성순(2009), 정연우․반성식(2008), 

윤남수(2012)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나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견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나중에라도 창업할 생각이 

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창업은 미래의 비전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교내 창업강좌 수강과 교외 창업교육 참여로 측

정하였다. 교내 창업강좌 수강은 “귀하는 현재까지 창업강좌

를 몇 과목 수강하였습니까?”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외 창

업교육 참여는 “귀하는 교외 창업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

습니까?”로 측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 대학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설문 대학

생들은 성별에 있어 남자 58.7%(199명), 여자 41.3%(140명)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대학은 강원대 

40.1%(136), 강릉원주대 20.9%(71명), 연세대원주 38.9%(132명)
로 골고루 학생 수가 분포되어 있다. 

학년은 4학년이 48.1%(163명) 가장 많았으며, 3학년 

26.5%(90명), 2학년 18.9%(64명), 1학년 6.5%(22명) 로 나타났

다. 또 전공은 비이공계 68.4%(232명), 이공계 31.6%(107명)로 

나타났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베리멕스 (Verimax) 직각회전방식의 주성분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크론바하 알파 계수 확인을 통해 신뢰

성 분석을 하였다.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고유값은 1.0이상, 요인적재량 및 공통성은 

0.4 이상, 누적분산은 60% 이상, 크론바흐 알파값 0.6 이상을 

만족하므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0). 크론바흐 알파값은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신뢰

성 확보의 판단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0.6보
다 작으면 신뢰성 확보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며, 0.6~0.7이
면 수용할만하다고 0.8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기업

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요인분석결과 2개 요인으로 구분이 되

었으며 요인적재치는 0.593~0.890, 공통성은 0.398~0.811, 고유

값은 3.417,3.239, 누적분산은 60.5%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2>와 같

다.  교내 창업강좌 수강과 교외 창업교육 참여는 정(+)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교내외 창업강좌는 교내 창업강좌 수강

에 교외 창업교육 참여를 더한 값이다. 창업의도와 기업가정

신, 교내외 창업교육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창업

의도와 성별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과 교

내외 창업교육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기업가정신

과 성별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내외 창업교육은 

성별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성별과 전공 또한 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측정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크론바흐
알파

기
업
가
정
신

ent1
ent2
ent3
ent4
ent5
ent6
ent7

.615

.621

.767

.758

.677

.644

.593

..508
.470
.589
.666
.494
.458
.388

3.417 .832

창
업
의
도

int1
int2
int3
int5

.812

.890

.851

.801

.775

.827

.804

.678

3.239 .901

KMO .894

Bartlett
구형성 검정

1810.5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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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1.창업
의도

3.57 .842 1

2.
기업가정신

3.53 .628
.566
***

1

3. 교내 
창업강좌 
수강

2.45 1.043
.216
***

.135
**

1

4. 교외 
창업교육 
참여

1.59 1.024
.262
***

.243
***

.379
***

1

5.교내외 
창업교육

2.02 .858
.287
***

.227
***

.834
***

.827
***

1

6. 성별 1.41 .493
-.226
***

-.199
***

-.142
***

-.183
***

-.196
***

1

7. 전공 .3156 .465 -.084 .049 .031 .007 .023
-.144
***

1

*:p<0.1, **:p<0.05, ***:p<0.01

4.4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주효과 분석을 위해 <표 3>와 같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효과 분석에서는 통제변수인 교내외 창

업교육과 기업가정신, 성별, 전공을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정된 설명력 (Adj. R-square)이 36.4%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VIF값은 1.023~1.236으로 10이하이기 때문에 다

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제변수인 

교내외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151, 
t=3.357, p<0.01)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515 t=11.406, p<0.01) 채택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창

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a를 검증한 결

과(=.-.112 t=-2.483, p<0.05) 채택되었다. 

부(-) 값은 여성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남성대학생들의 창

업의도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공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a를 

검증한 결과(=-.129, t=-2.936, p<0.01) 채택되었다. 부(-) 값

은 이공계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비이공계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 다중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수
통제/독립

변수  t Adj 

창업의도

통제변수
교내외 
창업교육

.151
3.357

***

.364
기업가정신 .515

11.406
***

성별1) -.112
-2.483

**

전공2) -.129
-2.936

***

*:p<0.1, **:p<0.05, ***:p<0.01
1)성별(남성=1, 여성=2)
2)전공(비이공계=0, 이공계=1)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전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방식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

펴보고 제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3단계에서는 상

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수정된 설명력이 증가하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4>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와 성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이다. 
제 1단계는 기업가정신 변수를 넣었을 때 기업가정신이 창

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다.  
제 2단계에서 성별을 추가한 상태에서 성별이 창업의도에 유

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기업가정신*성별)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상호작용항을 추가

했을 때 수정된 설명력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과 창업의도 간의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b
가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간 성별의 조절효과 

*:p<0.1, **:p<0.05, ***:p<0.01 1)성별(남성=1, 여성=2)

<표 5>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와 전공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이다. 제 1단계는 기업가

정신 변수를 넣고, 제 2단계에서 전공을 추가한 상태에서 전

공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제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기업가정신*전공)
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상호작용항을 추가했을 때 수정된 설명력이 상승하고 있

다. 따라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전공(이공계･비이공

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b가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t Adj 

1
단계

교내외
창업교육

.168 3.703
 

.343

기업가정신 .528 11.650
 

2
단계

교내외
창업교육

.153 3.347
 

.349
기업가정신 .512 11.217

 

성별1) -.094 -2.067

3
단계

교내외
창업교육

.155 3.436
 

.360
기업가정신 .512 11.308

 

성별1) -.086 -1.907

기업가정신*
성별1)

.114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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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간 전공의 조절효과 

구분  t Adj 

1
단계

교내외
창업교육

.168 3.703


.343
기업가정신 .528 11.650



2
단계

교내외
창업교육

.169 3.766


.354기업가정신 .533 11.854


전공2) -.114 -2.600
 

3
단계

교내외
창업교육

.163 3.650


.366
기업가정신 .449 8.272



전공2) -.0118 -2.730
 

기업가정신*
전공2)

.146 2.716


*:p<0.1, **:p<0.05, ***:p<0.01
2)전공(비이공계=0, 이공계=1)

<표 6>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남녀 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iken & West(1991)를 참고

하여 기업가정신을 높은 수준(평균 + 1SD)과 낮은 수준(평균 

- 1SD)으로 구분하였다. 기업가정신의 평균∓1SD를 기준으

로 ① 기업가정신이 높은 남성인 경우(A), ② 기업가정신이 

높은 여성인 경우(B), ③ 기업가정신이 낮은 남성(C), ④ 기업

가정신이 낮은 여성(D)으로 네 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F값이 27.036로 기업가정

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기업가정신이 높은 남성

(A) > 기업가정신이 낮은 남성(C) > 기업가정신이 낮은 여성

(D)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업가정신이 높은 여성(B) 
> 기업가정신이 낮은 남성(C) > 기업가정신이 낮은 여성(D)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남녀 간 차이분석
(N=85)

종속
변수

하위집단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이 
높은 남성

(A)
4.3269 1.01924

　
　

　27.036
 
　

A>C>D

　

B>C>D

　

기업가정신이 
높은 여성

(B)
4.3462 .53559

기업가정신이 
낮은 남성

(C)
2.9205 .65186

기업가정신이 
낮은 여성

(D)
2.6354 .78012

*:p<0.1, **:p<0.05, ***:p<0.01

<그림 3 >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

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남성의 경우 기업가정신의 고저에 따

라 창업의도의 평균이 1.4064의 증가를 보이는 것에 반해 여

성의 경우 1.710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기업가정신이 남

녀 모두에 있어서 창업의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그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3>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성별 차이의 
도식화

<표 7>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이공계·비이공계 

전공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의 

평균∓1SD를 기준으로 ① 기업가정신이 높은 비이공계인 경

우(A), ② 기업가정신이 높은 이공계인 경우(B), ③ 기업가정

신이 낮은 비이공계(C), ④ 기업가정신이 낮은 이공계(D) 네 

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F값이 26.654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공계·비이공계 전공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기업가정신이 높은 비이공계(A) > 
기업가정신이 낮은 비이공계(C) > 기업가정신이 낮은 이공계

(D)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업가정신이 높은 이공계(B) 
> 기업가정신이 낮은 비이공계(C) > 기업가정신이 낮은 이공

계(D)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비이공계·이공계 
전공 간 차이분석

(N=85)
종속
변수

하위집단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이 
높은 

비이공계
(A)

4.5833 .49160

　
　
　

26.654
 
　

A>C>D

　

B>C>D

　

기업가정신이 
높은
이공계 

(B)

4.2879 .93148

기업가정신이 
낮은 

비이공계
(C)

2.9375 .74652

기업가정신이 
낮은 이공계

(D)
2.7560 .73353

*:p<0.1, **:p<0.05, ***:p<0.01

<그림 4>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비이공계·이공

계 전공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창업의도의 평균

이 비이공계의 경우 기업가정신의 고저에 따라 1.3885의 증가

를 보이는 것에 반해 이공계의 경우 1.891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기업가정신이 비이공계 및 이공계 전공 모두에 있

어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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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 전공 대학생에 비해 이공계 전공 대학생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비이공계·이공계 
전공 차이의 도식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연구가설 검증 결과

Ⅴ. 결 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은 아주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청년층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

신 및 창업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저자는 추가적으

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전공 (이공

계, 비이공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국내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를 다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들 관계에서 

성별과 전공 (이공계, 비이공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많지 않다.  
강원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된 400부의 설문지중 무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한 총 33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

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

처럼 대학생의 교내외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유의하게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창업의도가 남

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았다.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이 낮은 여성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이 

낮은 남성보다도 창업의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지만 기업

가정신이 높은 여성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남성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업의도가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기업가

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기업가정신의 높낮

이에 따른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전공(이
공계, 비이공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비이공계의 창업의

도가 이공계의 창업의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다. 사후검증

을 통해 본 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이 낮은 비이공계 전공

의 창업의도에 비해 기업가정신이 낮은 이공계 전공의 창업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가정신이 높은 이공계 

전공 대학생의 창업의도가 기업가정신이 높은 비이공계 전공 

대학생의 창업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에 관계없

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이공계 

전공의 기업가정신의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비이공계 전

공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보다 더 크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와 마찬가

지로 교내외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교내외 

창업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남녀대학

생 모두에게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창업의도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가 남성의 기

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가 낮은 원인을 파

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봐야 한다.  
이에 비해, 이공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가 비이공계의 기

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여성 대학생의 경우 남성 대학생에 비해 기업

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성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방안이 그들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공계 전공의 대학생의 경우 비이공계 전공의 대학생

에 비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공계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방안이 그들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증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설문대상을 강원도 내 3개 

대학에만 한정해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종속
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가설
채택
여부

기업
가
정신

창업의도 H1 기업가정신→창업의도 채택

성별 H2a 성별→창업의도 채택

창업의도 성별 H2b
기업가정신→창업의도:

성별의 조절효과
채택

전공 H3a 전공→창업의도 채택

창업의도 전공 H3b
기업가정신→창업의도:

전공의 조절효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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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혼자 설문지를 읽고 응답한 자기기입식 설문

으로 부정확한 응답과 성실하지 못한 응답이 있었을 가능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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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th unemployment including college graduates has become more serious in recent years. It is very necessary to study th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se days, the number of female entrepreneurs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There have been many successful entrepreneurs with technology background in Korea. Until now, there have been not so many empirical 
studies examining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college major. A lot of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gender and major as 
moderators in the relationship. Until now, there has been very few research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urvey questionaries were given to 400 college students 
randomly chosen in Gangwon-do. Finally, 334 surveys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The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milar to previous studi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participation both in school entrepreneurship courses and out of school entrepreneurship education does positively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Gender and major are moderating variables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compared to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with low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how much lower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compared to 
Non-STEM students, STEM students with low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how much lower entrepreneurial intention. Thus, in order to 
improv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college students,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specially for female 
and STEM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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